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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나가는 회사의 회의에는 비밀이 있다. 

 

“회의를 할수록 회의(懷疑)가 든다.”  

매일같이 회의를 하면서 매일같이 회의에 젖는 대한민국 직장인들. 바꿀 수 없을까? 이젠 회의

에도 혁신이 필요하다. 회사의 성과를 결정짓는 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‘회의’, 잘할 수 있는 방

법은 무엇일까. 회의 문화를 바꿔 회사 분위기마저 바꾼 기업들을 살펴보자. 

 

대웅제약은 2007년, 2013년 두 차례 대웅제약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 만족도 조사를 했다. 회

의 소집부터 마무리까지 회의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펼쳤는데, 조사 결과 ‘회의 전 의제와 자

료 공유’, ‘회의 시작과 종료 시간 준수’ 항목이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가장 낮게 평가됐다. 어떤 

내용으로 회의하는지에 대한 자료와 의제가 미리 공유되지 않고 참석자가 지각하거나 회의가 길

어져 예상 회의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주요 문제였다.  

 

직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 문화 바꾸기에 나섰다. 그것이 바로 ‘111 회의’ 캠

페인이다. 이것은 ‘회의 자료 공유는 1일 전까지, 회의 시간은 1시간 이내, 회의 후 결과 공유는 1

일 이내’에 하자는 뜻이다. 회의실에 예정된 회의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려 회의 시간을 준수할 

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‘회의 타이머와 회의실 이용 기록부’가 비치돼 있다. 회의실 이용 기록부

는 회의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비치됐다. 회의가 제시간에 시작해 제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그

다음 예정된 회의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. 또 회의실 이용이 111회의 원칙대로 잘 이

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. 회의실 예약자는 이용 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회의 시간

이 얼마나 걸렸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. 대웅제약 관계자는 “불필요하게 길어지는 회의 때문

에 시간 관리에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‘111회의 캠페인’이 시작된 후론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

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시스템 때문에 회의 시 집중력이 부쩍 높아졌다는 게 내부 평가”라고 말했

다.  

 

회의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직장 내에서는 ‘회의실 쟁탈전’이라는 웃지 못할 신직장 풍

속도도 생겨났다. 사적인 사무 공간은 사라지는 반면 회의는 급증해 너도나도 회의실을 차지하기 

위해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.  

 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다. 엔씨소프트는 아예 회

의 공간을 확대했다. 회사 전체를 회의실처럼 쓸 수 있게 바꾼 것. 엔씨소프트 사옥의 사무실이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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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실 외벽을 자세히 보면 화이트보드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돼 있다.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

회의실에 가지 않고도 펜을 들고 토의를 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한 것이다. 창의적 사고는 

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작품이기도 하다. 

 

소프트웨어 회사인 제니퍼소프트는 길어지는 회의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미있는 발상

을 했다. 회의실 의자를 불편한 것으로 비치한 것이다. 그래야 회의를 짧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

다. 네이버 역시 간략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일부러 회의실 의자를 불편한 것으로 두었다. 온

라인 게임 회사 한게임의 기획자들도 회의실에 모여 토론하기보다 사무실을 연결하는 중앙 복도

나 휴게실에 모여 짧은 ‘스탠딩 회의’로 업무를 처리한다. 사전에 회의 자료를 숙지하고 모여 선 

채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. 스탠딩 회의를 하면서 회의 시간이 15분 이내로 줄었다. 

 

‘회의 문화가 일류 조직을 만든다’는 말이 있다. ‘조직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

회의에 몇 번 참석해 보는 것’이라는 말도 있다. 회의를 하는 방식과 수준에는 그 회사의 모든 것

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. 잘 정리된 주제와 간단명료한 토론은 물론 회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가치

관과 마인드 개혁까지 이뤄낸다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 속에서 앞서나가는 기업을 만들어 낼 수 

있다. 

 

출처 : 잘나가는 회사는 어떻게 회의할까, 김보람, 한국경제매거진 스페셜 리포트, 2014.11.05 

(http://magazine.hankyung.com/business/apps/news?popup=0&nid=01&nkey=2014110

600987000391&mode=sub_view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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